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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사우디와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 에너지정책실장, 튀르키예‧사우디 에너지부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저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24.(월)~2.27.

(목)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양국 에너지 관련 정부 고위

급과 잇달아 면담을 가지고 원전을 포함한 전력망, 수소, 석유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24일(월)에는 튀르키예 천연자원에너지부 자페르 데미르잔 차관, 

아흐멧 베라트 촌카르 차관과 회담을 갖고, 원전·청정에너지 등 양국 간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의제를 논의한다. 

  특히, 튀르키예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2050년까지 20GW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튀르키예 에너지부는 2010년부터 아큐

원전(1,200MW, 4기) 건설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외에도 시놉, 트라키아 

지역에서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담당할 사업자를 모색 중이다. 한전은 2023

년 시놉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 APR1400 4기를 건설하는 예비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고위급 방문으로 13년만에 양국 간 정부 차원의 원

전 관련 대화가 재개되어 향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26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나세르 콰타니 전력담당 차

관과 면담을 가지고 대형원전 건설사업, 전력망 확충, 청정수소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동향을 청취한다. 사우디는 에너지

원 다각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 실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럽‧중동 

지역과의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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